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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참여자들 간의 지식공유 활동, 사회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기능 등과 같은 다

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 피싱공격,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

양한 부작용 또한 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스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가 전환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으로 구성된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LISREL 8.7을 이용하여 연구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

석 결과, 소셜 미디어상에서 자기표출과 지식공유 활동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

는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

였고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소셜 미디어, 자기표출, 사회적 상호작용, 지식공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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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0%를 

넘어섰다(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20). 이러한 스마트

폰 보급 열풍 및 모바일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부상

으로 인하여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증대

되고 있다. 사용자 간 소통기능 향상과 강력한 온라인 

이해집단 구현 및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는 생활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

이 되어가고 있다(박선주와 정원모, 2011).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소셜 미디어

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도 여

러 정보를 전하고 있다(이종현과 이재섭, 2020). 이러

한 흐름 가운데 고객들은 소셜 미디어를 새로운 정보

를 빠르게 습득하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참여자들 간의 지식공유 활

동, 사회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기능, 

온라인 이해집단 구현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나친 

개인신상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침해, 사

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공격 그리고 생활 깊숙

이 침투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

스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사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그 가운데 특히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스트레

스가 주목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직장인

의 3분의 1이 개인정보의 유출, 상대방의 메시지에 지

속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부담감, 지속적인 업데이트

의 어려움 그리고 타인의 비난이나 악플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이러한 결과 직장인의 65.5%

가 소셜 미디어 운영을 그만두거나 폐쇄해 본 적이 있

으며, 51.7%는 이웃, 친구, 일촌 등과의 관계를 끊거나 

언팔로우해 본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인

크루트, 2011).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다양

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는 소

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도한 개인정보

와 사생활의 노출, 빠르게 확산되는 근거 없는 소문,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적·정신적 부담감, 그리

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고충을 토

로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 감정

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사용의 장

점과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의 관점을 

벗어나 소셜 미디어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로

서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

한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는 사회적 스트

레스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스트레

스는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하

여 개인의 신상을 위협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Burke, 1991).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는 스트레스 원을 제거함으로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

크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제시한

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을 제시한다. 셋째, 소셜 네트워크 스트

레스의 결과변수로서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를 제시하

고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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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개방화, 양방향성, 자유로운 피드백

을 쉽게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툴(tool)로서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유용한 정보와 지식 등을 서로 공유한다(Kaplan 

and Haenlein, 2010). 초기 소셜 미디어의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Web 2.0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사

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형성 공간을 제공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웹사이트라고 정의하였다(Axel and 

Mark, 2009). 이후로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소셜 미디

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곽현 등, 2015). 

곽현 등(2015)은 이를 종합하여 소셜 미디어란 사용자

들의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서

비스들의 기술적 속성 및 실천 행위들의 통칭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으며 특

히 유튜브는 미디어 환경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폭발

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이은선, 2021). 소셜 미디

어는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기존의 정보미

디어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빠른 정보의 확산과 수집

을 촉진시켜주는 환경과 툴을 제공한다(Wang, 2010). 

나아가 소셜 미디어는 위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나 인

터넷의 등장만큼이나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신동인과 곽기영, 2019).

소셜 미디어의 성공은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사용자의 지속적인 이용은 소셜 미디어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프

라인 환경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손쉽게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웹 환경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을 관리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박지홍, 200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향력은 사용자 수로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으

로 자연스럽게 소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마

케터 닷컴(www.eMarketer.com)은 팬데믹 전후로 세계

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1.5억명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

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 81%에 해당된다. 예로, 

SNS를 대표할 수 있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

한 유일한 플랫폼으로 총 사용자는 약 20억명을 돌파

하기 직전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2020년 약 23%의 

신규 사용자 유입으로 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

폼에 비해 월등한 성장을 보였다(MADTIMES, 2020). 

이제 SNS는 시대적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

은 사용자를 갖고 있는 새로운 참여형 네트워크 서비

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송경재, 2010).

소셜 미디어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윤혜정 등, 2017). 먼저 소셜 미디어와 직무생산

성에 관한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의사결정

참여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정민과 곽기영, 2010). 가상커뮤니티의 특징

을 갖는 소셜 미디어는 자기효능감이나 서로 간의 신

뢰를 통하여 지식공유 활동을 촉진시키며(Hsu et al., 

2007),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도움의 즐거움

을 통해 지식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Yu, 

2010). 또한 가상커뮤니티 멤버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관계는 매우 효율적인 비용으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한다(Chiu et al., 2006).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오프라인 환경

보다 쉽고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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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고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소셜 

미디어 사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정보의 유

출과 소셜 미디어의 접근 자체에 따른 압박감, 지속적

인 사용에 대한 부담감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무

시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피싱공격이 늘어나면서 사용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Symantec, 2010). 심각하게

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지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함으로 의도

치 않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박지영과 곽기영, 

2020).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활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그에 따르

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를 <표 1>과 같

이 정리하였다.

2.2.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

여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이나 짜증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흔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정동화, 2010).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의학과 

생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됐지만, 사회심리학 분야

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가족생활

이나 학교생활, 직무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스트레스는 주변환경에 의한 영향이나 사회

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신상이 위협을 받으며 발생

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Burke, 1991). 사람들은 스트

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원을 제거함으로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 하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 스트레스도 있

다. Selye(1974)는 이를 구분하여 긍정적인 스트레스

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또한 각광받아 왔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

의 부작용 또한 발생되고 있다. 개인정보 즉 프라이버

시 노출에 대한 위험과 함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이다(권기철 

등, 2020).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하

<표 1> 소셜 미디어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유형 샘플 연구내용

Rana and Azhdar
(2021)

실증연구 호텔 종사자 384명
마케팅 역량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Poongodi et al
(2021)

실증연구 온라인 게시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글로벌 가상 화폐 가격 변동 추세 예측 연구

이은선
(2021)

실증연구 대학생 219명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인플루언서의 상호작용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김혜영
(2021)

실증연구
소셜 미디어 유경험자 

300명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정보적 유용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정보원 속성이 사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Shabanaz et al
(2021)

실증연구
Mauritian residents 

400명
소셜 미디어 애착을 측정하는 지수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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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2.1.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

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관계의 발전도 이루어

지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

람이 트위터에서 팔로잉 신청을 하거나, 페이스북 등

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게시글이나 

정보 등을 노출시키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으

로 인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동 친구등록이나 연

결이 되면서 인적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

이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겪는 익명의 비방글도 

많은 피해를 야기시킨다. 연예인 자살사건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공인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다. 온라인상 익명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이나 근거 없는 모함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

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김재중, 

2007),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

는 등의 사회적 불안감(social anxiety)을 느끼게 된다

(이지현과 김한구, 2020). 

2.2.2. 사회적 압력

한 조직이나 단체 또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

인들은 그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행

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기

대 행동을 역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역할은 개인이 조

직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하여 수행되기보다

는 타인의 압력이나 영향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이성희와 김상회, 

2004). 선행연구들은 역할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유

발시키는 원인으로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역할 

과부하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Burtler et al, 2005; 김영

중 등, 2011; 고선희, 2016).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이

러한 역할의 스트레스 원인 중 역할의 갈등에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다. 역할의 갈등은 조직 내에서 역할

을 지시하고 기대하는 사람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과의 대립된 기대와 지각이다(Nicholson and Goh, 

1983). 역할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역할 스트레

스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House and Rizzo, 1972; Tsai and Shih, 

2005). 또한 역할을 전달하는 사람의 위력이 커질수록 

역할 갈등으로 인한 불만도 커지게 된다(Beehr, 1976).

사람들은 의사소통방식이 다르고 조직 내에서 행

동, 태도, 의견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행동

이나 의견이 제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Epley 

and Gilovich, 1990).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

은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타인에 의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받거나 의사표

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신과 네

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사용자들이 비슷한 행동과 의

사표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는 다른 사용자들에 의

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표현을 할 수 없고 원하

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

적 압력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2.3.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포탈이나 오픈마켓 등 인터넷 서비스상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하여 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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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는 기존 온라인 환경에서와는 다른 위험을 발생시킨

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른 인터넷 매체나 포탈과는 

다르게 개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상

당 부분의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노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개인이 사이트에 가

입하거나 기업에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유출되기 보

다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개인

의 정보나 글에 의해서 많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일상생활이나 개인

적인 글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자신의 사생활에 대

한 노출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이 수행한 SNS 이용 추

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

상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교육, 은행업무, 쇼핑 등의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서 원하지 않는 수준의 개인정

보까지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윤호열 등, 

2020).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의 정보는 사라지지 않

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개인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

적 피해를 주게 된다(윤승욱 등, 2008). 

개인정보의 유출은 피싱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사

용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

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체 스팸 양은 작년 대비 약 

17.5% 감소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

한 메신저 피싱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매해 

피해 사례 및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의 50% 이상이 타인이 자신이 사생활

이나 개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Fox et al., 2000).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 

프라이버시 및 보안 침해 우려를 발생시킴으로써 인

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Liebermann and Stashevsky, 2002). 2020

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의하

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16년 대비 약 

80% 넘게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사

용을 통해 발생되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에 대한 우려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

이 될 것이다.

2.2.4.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담감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통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정보교류를 하기도 하지만 소셜 미디

어의 사용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담감을 주

기도 한다. 이전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활동과는 다르

게 소셜 미디어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

나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게 되어 시간이나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른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많은 시

간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 이용에 할

애하게 된다. 특히 2021년 소셜 미디어 트렌드를 살펴

보면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들이 흥미 위주의 콘텐츠

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이 외에도 블로그, 유

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의사소통 비

율도 증가하였다(소셜 미디어 및 검색 포털 트렌드 리

포트, 2021).

소셜 미디어 활동을 위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도 매

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소셜 미디어는 사용시간이 

많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범위가 넓어질수록 서로 간

의 피드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용 초기에는 일일

이 피드백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지만 점

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게 되면 일일이 대응하

고 반응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피

드백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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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대방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일

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인

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사

람들을 만족시킬만한 콘텐츠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기도 한다.

무분별한 소셜 미디어 상의 글이나 원하지 않는 정

보에의 노출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신뢰성에 의

문을 갖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한다. 트위터의 경우 

많은 사람과 팔로잉 되어 있을 경우 수많은 글들이 올

라오게 되고 원하지 않는 정보나 글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다. 페이스북 사용자들도 친분 관계가 없는 사

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감을 갖고 있다(Acquisti and Gross, 2006).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네 가지 

부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스트

레스는 기존의 사회적 스트레스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기능을 보여준다. <표 2>

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을 요약 정리하였다.

<표 2>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하위차원

하위차원 설 명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트위터 팔로잉이나 페이스북 친구추천 등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

사회적 압력
소셜 미디어상에서 주변 분위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타인에 의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받거나 의사표현을 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

소셜 미디어 사용의 부담감
소셜 미디어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의 부담감에 따른 

스트레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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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델 및 가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

시하였다.

3.1. 자기표출과 지식공유 활동

자기표출이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언어로 전달하거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

놓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Cozby, 1973). 사이버 공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표출은 자신의 존재를 구축하는 행위이며,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처럼 면대면 만

남을 통하여 보여주는 외적인 노출이 아닌 온라인상

에서의 정보노출을 통하여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

루어진다(Merkle and Richardson, 2000). 즉, 오프라인

에서의 자기표출과 달리 자신의 정보가 포함된 모든 

형태의 게시물들은 모두 온라인상 자기표출이라 할 

수 있다(Lin and Utz, 2017). 또한 오늘날 온라인 미디

어를 이용한 자기표출은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노출하는 특성이 있다(윤승욱, 2003).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환경이나 

온라인 기반의 환경은 높은 수준의 자기표출 행동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기표출

은 오프라인 환경과 비교하여 많은 한계점은 있지만 

가상공간만의 장점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Reingold, 

1993). 또한 CMC기반의 환경에서 자기표출은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 감정 등을 오프라인 환경보다 더욱 많

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Wallace, 1999). 병원에 입원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표출에 관한 실험을 한 결

과를 보면, 컴퓨터를 활용한 자기표출은 면대면 인터

뷰 보다 다양한 증상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정보를 노출하였다(Greist et al., 1973). 

유즈넷 참여자들 중 60%가 넘는 구성원들은 그 안에

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온라인 관계 안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자기표출을 보여주었다(Parks and 

Floyd, 1996). 또한 웹사이트에 활동하는 회원들은 포

럼에 사생활이 담겨있는 개인적 정보를 노출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Rosson, 1999). 그 외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을 고

려한 다양한 자기표출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Johnson and Ranzini, 2018). CMC환경에서 자신을 다

른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원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발생되는 자기표출 욕구는 타인과의 지식공유 활동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merle and Cress, 

2008).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개인적 의도와 동기를 

통해서 자기표출감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자

기표출감은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을 제공하고, 공유하려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에게 많이 나타난다(Chiu et al., 2006; Lee and Kwon, 

2008). 예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플랫폼에서 본

인의 근황을 업로드하거나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서 자신에 관한 정보들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

다(채성욱, 2018). Law and Chang(2008)은 자기표출을 

통해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노출시키면 가시성이 

높아져서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

고 지식의 흐름을 위한 잠재적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지식공유가 주로 기업 내부에서 다뤄졌다면 

최근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관련

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신재원, 2021). 특

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기표출은 물리적인 접촉 없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 동기요인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Dec. 2021 49

이도 서로 간의 지식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

고, 사용자들은 상호 간의 지식공유 활동을 촉진시키

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기표

출을 하기도 한다(Zhao, 2007).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

자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높은 자기

표출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매우 개방화되고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을 제공한다. 소

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며 개인

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활발

하게 공유하고 표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H1.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기표출은 지식공유 활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기표출과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자기표출은 소셜 미디어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개인정보의 노출이

나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자기

표출과정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전달

되게 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자기표출은 스스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사진이나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을 발생시킨

다(윤승욱 등, 2008).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 프라이버

시 및 보안 침해 우려를 발생시킴으로써 온라인 사용

자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Liebermann 

and Stashevsky, 2002).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발생되

는 모든 정보와 사용내역은 웹상에서 소셜 미디어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의 흔적

을 남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Dwyer, 2007). 86%의 인터

넷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70%는 개인정

보 유출을 통한 신용카드 정보유출을 염려했고, 60%는 

개인정보가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노출되는 우려감을 

나타냈다(Fox et al., 2000). 또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많은 학생들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나, 사생

활, 지인 관계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개인정

보 유출이 되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Acquisti and Gross, 2006). 이러한 사용자의 과도한 자

기표출은 그들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그들 스스로를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스토킹, 

타인의 감시, 물질적인 피해 등 다양한 위험 속에 빠뜨

리고 있다(Gross and Acquisti 2005). 인터넷에서 유출된 

개인의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개인

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게 된다(윤승욱 

등, 2008). 개인정보유출에 관련된 설문결과 응답자의 

5분의 1 이상이 자신의 신상이나 콘텐츠 등의 개인정

보가 웹상에서 전파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었다

(정부 정책공감 블로그, 2010). 또한 개인정보 또는 프

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개인 인터넷 

이용자는 23.4%였으며, 피싱공격을 경험한 비율은 

33.2%에 달했다(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9).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한 글 작성이나 사진업로드 

또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사진을 비롯한 

이러한 게시물에는 위치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및 일

상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어떤 위험이 초래될지 알 수 

없다(박지영과 곽기영, 2019).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

면서 발생되는 부적합한 자기표출은 다른 사람으로부

터 조롱을 받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거부되어 사회적

으로 곤란한 입장이 되고 결국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서게 만든다(Pennebaker, 1989).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표출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프

라인상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기피하고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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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Caplan, 2007).

인터넷이 발달하고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개인 정보공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과도한 개인정보의 유출결과로 이

어지게 된다(Zhao, 2007).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정보

를 타인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태를 통제하거나 

막으려는 개인의 욕구가 발생되고(Kang, 1998), 개인

정보 통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상의 

자기표출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H2.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기표출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식공유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나 

자원의 흐름을 위한 통로, 관계의 강도, 서로 간의 교

류하는 시간의 양 등으로 정의된다(Tsai and Ghoshal, 

1998; Chiu et al., 2006). 밀도 있고 반복적인 조직 구성

원 간의 교류는 더욱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생시

킬 수 있다(Larson, 1992; Ring and Van de Ven, 1992).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활발

한 지식공유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

아질수록 정보의 교환이 빈번해지고,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욱 강력해진다. 조직의 비공식적인 측면

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식공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 높을수록 많은 지식공유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Tsai, 2002). 기업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공유 활동을 보면, 기업은 주요고객들과의 사회적 상

호작용을 활발하게 할수록 다양한 지식을 고객으로부

터 습득할 수 있게 된다(Yli-Renko et al., 2006).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식공유 활동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가상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지식공유의 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Chiu et al., 

2006). 지식공유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한 가

상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의 지식공유 활동은 매우 효

율적인 비용으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Chiu et al., 2006).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

라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온라인상으로 가져온다. 온

라인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인과

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개인적, 문화적, 감성적인 부

분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를 활발하게 하

고 있다(이정민과 곽기영, 2010).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

루어진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하여 지식을 조합하고 교

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온

라인 커뮤니티보다 더욱 개방화된 형태의 소셜 미디

어에서는 서로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을

수록 더욱 많은 지식공유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H3.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공

유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온라인을 통한 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사회적, 정서적 욕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Leung, 

2003). 물론 여러 선행연구는 SNS를 비롯한 소셜 미디

어가 사회성 감소 또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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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목했지만 또 다른 연구는 SNS

에 대한 사용자들의 몰입이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이승호와 곽기영, 2017). 

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과도할 정

도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프라인 상황과는 다르게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개인신상이나 정보에 대한 완전한 노출 없이

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등의 왜곡된 친밀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왜곡된 

친밀감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간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의 대인관계를 형성한다(Watters, 2001).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갖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사용자로 하

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온라인상의 대인관계 형성을 

꺼리게 만든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상의 사회적 상호작

용이 커질수록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가 악화되

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Peris et al., 2002). 소셜 미

디어상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커지면 오프

라인상의 대인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그 정도가 심해

지면 현실세계에서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과도한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온라인 대인관계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오프

라인상의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

도 한다.

온라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커질수록 우호 관

계, 유대감, 친밀감, 신뢰 등에 기반하여 강한 유대감

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감이 손상되거나 서

로의 관계발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

안 또는 상실감에 의해 불안정 심리상태에 빠지고 상

호작용의 관계 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박성복, 

2007). 서로에게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거

나 서로 간의 대립되는 의견표출로 인하여 마찰이 발

생하는 등의 형태로 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한 지나친 사회적 상호작용

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사용자들의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H4.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셜 네

트워크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지식공유 활동과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은 부

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식의 공헌자는 미래 이득

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지식을 공유한다(Fulk 

et al., 1996). 지식 공헌자들은 조직 내에서 그들의 이

미지나 평판이 강화되는 등의 특별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한다(Ba et al., 2001). 또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

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리나 설명을 위한 시간이 소요

된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부담감을 준다(Ba et al., 

2001; Markus, 2001). 하지만 소셜 미디어상에서 지식

공유 활동은 차후에 발생되는 이득이나 보상을 필수

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결국 기대했던 보상이나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지식공유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지식제공을 

꺼려하게 된다(조기식과 곽기영, 2010). 소셜 미디어 

상황에서 지식 공유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

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특별한 보상이나 혜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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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히려 물질적·심적 부담감이 가중된다면 지식공

유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지식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의 높은 신뢰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su, 

2007). 서로 간의 신뢰감이 낮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지

식공유 활동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한다(Kankanhalli 

et al., 2005). 소셜 미디어 환경은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오프라인 상황보다 낮고,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에

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서로 간의 낮은 신뢰감

을 갖는 소셜 미디어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 활동은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고, 지식공유 활동을 꺼리게 하

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제공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암묵적인 지식

제공의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던 사람들은 중간에 지식공유 활동이 중단됨으

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계속 지식공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받게 된다. 초기에는 전달하기 쉽고 간단한 지식

제공으로 시작하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전

달하면서 지식제공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감을 제공하

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렇게 지식 공유자들에

게 다양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는 소셜 미디어에서

의 작은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은 빠르게 전파되고 사

실상 게시된 글을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소셜 미디

어에 작성하는 글을 통하여 잘못된 지식을 제공하거

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

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기도 한

다. 트위터의 경우 140자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신

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 짧은 글로 

지식을 전달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글이 

되거나, 왜곡된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부담감은 소셜 미디어 지식제공자들의 

지식공유 활동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H5. 소셜 미디어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은 소셜 네트

워크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소셜 미디어의 전환의도

전환의도란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

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을 말한다. 전통적

으로 마케팅 연구자들은 고객의 전환행동에 대하여 

고객의 구매패턴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

근에는 웹 환경에서의 고객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환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전환의도와 이탈의도를 함께 연구하였다. 다른 서비

스로의 완벽한 전환행동은 곧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

이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사

용자들은 기존의 서비스사용자들과는 다른 전환행동

을 나타낸다. 그들이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경험을 얻고 축적한 후, 

다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옮

겨서 사용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

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서비스 사용에 대한 중단

이라고 결정짓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Ye et al., 

2008). 

예를 들어 이동통신회사 사용자들의 경우 이탈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로의 이동을 생각하게 

된다(강영식 등, 2010).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와는 다르게 전환의도와 이탈이 동시

에 발생되지 않는다. 이용하는 횟수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소

셜 미디어 사용의 전환의도가 완벽한 이탈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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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전환행동을 하기 전에 많은 사용자들은 전환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전환장벽은 고객이 현재 이용 중인 서

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종결하고, 다른 서비스 공급

자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비용을 들게 하는 

모든 요인으로 정의된다(박소영과 배상욱, 2010). 대

표적인 전환장벽으로는 상호 간의 관계, 인지된 비용, 

대안의 매력도 등 세 가지가 있다(Jones et al., 2001). 

소셜 미디어에서 전환장벽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상호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존재하고 손쉽게 다

른 서비스로 전환 가능한 온라인 상황은 사용자들의 

전환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오늘날 다양

한 서비스나 제품 추구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

정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더라도 다른 서비스로 쉽

게 전환한다(김상훈 등, 2010). 

낮은 전환장벽을 갖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전환

행동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소셜 미

디어 사용을 통해 발생되는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압력,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사용의 부

담감 문제 등은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은 사용

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발생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피해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대

처는 정보탐색, 가능성 있는 문제해결책의 생성, 스트

레스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들로 

정의된다(Lazarus and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

스 대응 행동 중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스트레

스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스트레스를 발생시

키는 원인을 해소하거나 대처방안을 찾기 위하여, 소

셜 미디어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로의 

대체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H6.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셜 네

트워크 스트레스는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다.

4.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했던 경험을 갖

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1차적으로 88부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파

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설문항목을 제거하거나 사용된 

단어를 수정하여 내용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최종 설문항목에 반영하여 적절한 데이터 수집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웹 링크를 이용

한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데이터는 78부의 설문

을 받았으며, 오프라인 설문지는 209부의 설문 데이터

를 받아 총 287부의 설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모든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들의 측정항목을 채택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모든 

항목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성

별로는 남성은 180명, 여성은 107명이었고, 연령분포

는 18∼20세가 79명, 20∼30세가 172명, 30∼40세가 

32명, 40세 이상이 4명이었으며 20∼30세가 60%를 차

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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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LISREL 8.7을 

이용하여 2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Anderson 

and Gerbing, 1998). 첫 번째 단계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측정모델에서 다른 항목들과의 잔차분산

이 높고 요인적재값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였다. KSB3, 

ISB1, ISB2, ISB7, SP4, SP5 등의 측정항목이 제거되었

고 적절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얻을 수 있었다(χ2

=758.38, df=406, χ2/df=1.93, p-value=0.0000). RMSEA는 

0.057로 권고수준인 0.06(Gefen et al., 2000)을 충족시켰

으며, RMR은 0.054로 0.05의 권고수준에는 약간 미치

지 못하였으나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Hair et al., 

1998). GFI값은 0.849, AGFI는 0.816으로 0.8 이상의 권

고수준을 충족시켰으며(Chau, 1996; Taylor and Todd, 

1995), 나머지 적합도 지표 NFI(0.933), NNFI(0.961), 

CFI(0.966)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하여 집중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표 4>는 

집중타당성 결과를 보여 준다. 요인적재량은 0.6 이상

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Bagozzi and 

Yi., 1988), 모든 요인적재량이 0.6을 상회하고 통계적

으로 유의적이었다(t값≧1.96). 다음으로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는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5 이상이 권장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정항목 한 개가 권장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

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의 크

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이 0.687로 권장수준 

0.7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Hair et al., 1998),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수치라고 알려져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강병수와 김계수, 1997).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에 대한 평균추출분산의 제곱근 값과 해당 변

<표 3>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종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80 62.7

여자 107 37.3

합계 287 100.0

나이

18~20세 135 47

21~30세 125 43.5

31세 이상 27 9.4

합계 287 100

직업

대학생 203 70.7

전문직 22 7.7

회사원 55 19.2

기타 7 2.4

합계 287 100

학력

대학교재학 191 66.6

대학교졸업 68 23.7

대학원이상 28 9.8

합계 2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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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 외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검토하

였다. <표 5>를 보면 각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 제곱

근 값이 상관계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3.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네 개의 하부차원으로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 스트

레스의 측정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차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는 이

전 연구에서 쓰이던 변수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변수

이기 때문에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 구

성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셜 미디어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압력,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사용의 부담 등 네 개 하위항목을 2차 요인으로 하여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대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시행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

은 사회적 관계의 부담감 0.86, 개인정보 유출 0.70, 사

용의 부담감 0.68로 유의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0.6을 

넘어 적합한 값을 보여주었다(Bagozzi and Yi., 1988). 

<표 4> 집중타당성 분석

변 수 항 목 표준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크론바흐알파

자기표출

SD1 0.87

0.888 0.618 0.917
SD2 0.79
SD3 0.77
SD4 0.79

사회적상호작용

SI1 0.87

0.878 0.644 0.868
SI2 0.82
SI3 0.65
SI4 0.85

지식공유활동

KSB1 0.80

0.873 0.587 0.870
KSB2 0.83
KSB3 0.74
KSB4 0.81
KSB6 0.64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SRB1 0.69

0.690 0.428 0.687SRB2 0.62
SRB4 0.65

사회적 압력
SP1 0.64

0.792 0.560 0.778SP2 0.85
SP3 0.75

개인정보유출

IOP1 0.66

0.919 0.696 0.897
IOP2 0.79
IOP3 0.88
IOP4 0.92
IOP5 0.89

사용의 부담감
BD2 0.68

0.825 0.612 0.823BD3 0.84
BD4 0.82

전환의도

ISB3 0.60

0.874 0.640 0.862
ISB4 0.87
ISB5 0.85
ISB6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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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적 압력 변수는 요인적재값이 0.6에 도달

하지 못하여 모형에서 제거되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일부 지표의 경우 보수적인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값을 보여주었지만 (χ2

=194.65, df=41, χ2/df=4.7, p-value=0.0000), 그 외의 모

형적합도 지표는 GFI=0.892, AGFI=0.823, NFI=0.937, 

NNFI=0.94, CFI=0.95로 만족스러운 적합도 수준을 보

여주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사용의 부담을 소셜 네트워크의 

세부개념으로 설정하여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변수

를 측정하였다. <그림 2>에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를 요약하였다. 

4.4. 구조모델 및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LISREL 8.7을 사용하

여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모델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표는 χ2=491.09, df=163, χ2/df=3.0, P-value= 

0.00000, RMSEA=0.084 RMR=0.081, GFI=0.853, AGFI= 

0.811, CFI=0.958, NFI=0.972, NNFI=0.981로 나타나 모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Mean(SD) SD SI KSB SRB SP IOP BD ISB

SD 3.34(1.619) 0.786

SI 3.46(1.597) 0.845 0.802

KSB 3.07(1.437) 0.669 0.708 0.766

SRB 4.08(1.689) 0.090 0.059 -0.029 0.654

SP 3.31(1.504) 0.379 0.389 0.503 0.315 0.748

IOP 5.02(1.831) 0.005 0.025 -0.052 0.604 0.181 0.834

BD 3.78(1.721) -0.040 0.009 0.062 0.588 0.137 0.483 0.782

ISB 3.82(1.543) 0.125 0.126 0.181 0.266 0.242 0.276 0.232 0.800

χ2=194.65, df=41, χ2/df=4.7, p-value=0.0000, RMSEA=0.114, RMR=0.073, GFI=0.892, AGFI=0.823

<그림 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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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적합도 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Chau, 1996; Taylor and Todd, 1995). <그림 3>은 연구

모델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LISREL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표출감이 지식

공유 활동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H1은 지지되지 않

았다(β=0.12, t-value=0.898). 하지만 자기표출이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간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

던 H2는 지지되었다(β=0.21, t-value=1.967).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식공유 활동 간의 정(+)의 영향관계를 

제안한 H3은 지지된 반면에(β=0.60, t-value=4.463),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간의 연

관관계(H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6, t-value= 

-0.502). 지식공유 활동과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간

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H5는 지지되었다(β

=0.80, t-value=8.383).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스트

레스가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에 정(+) 영향을 준다는 

H6은 지지되었다(β=0.50, t-value=6.646).

5. 토의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의 원인요인과 결과요인을 규

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상에서 자기표출은 지식공유 활

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개개인은 오프

라인상에서보다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노출하고 정

보를 공유한다(Reingold, 1993; Wallace, 1999; Rosson, 

1999).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

반되는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표출과 지

식공유 활동 간의 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상에서 유용한 

정보의 교환이나 지식공유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개인

χ2=491.09, df=163, P-value=0.00000, RMSEA=0.084, RMR=0.081, GFI=0.853, AGFI=0.811

<그림 3> 연구모델 분석결과(*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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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나 일상생활에 관한 글들을 통한 의사소통에 

주요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 과부하가 지식에 대한 신뢰성을 떨

어뜨려 긍정적인 측면의 지식 습득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 같다. 둘째. 소셜 미디어의 지식공유 

활동이 눈에 띄는 보상이나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으

로 보인다. 빠르게 전파되는 지식의 속도와 최초의 지

식공유자를 구별하기 힘든 소셜 미디어 상황이 개인

의 지식공유 동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듯

하다.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자기표출이 소셜 네트워크 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이유는 자기표출 활

동으로 인한 개인 신상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간섭

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50% 이상

이 사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우려감을 나타

내고(Fox et al., 2000),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

북 사용자들도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이 자신의 사적

정보를 찾아보거나 검색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

을 하고 있다(Acquisti and Gross, 2006). 자기표출로 인

한 부작용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

을 주게 된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공유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소셜 네트워크 스

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상커뮤

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는 매우 

효율적인 비용으로 넓은 범위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Chiu et al., 2006)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

가지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공유 활동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질수록 

지식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정서적 유대감이 강

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만감이 증가된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이전의 온라인 커뮤니티환경과는 다르게 어

떤 하나의 조직체로 뭉치지 않아 유대감이나 친밀감,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유대가 약하다. 약한 

정서적 유대는 개인에게 신뢰와 친밀감에 대한 기대 

수치를 낮게 하고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결국 소

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공유 활동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제공자

들은 지식 제공을 통한 혜택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

을 갖고 지식공유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지식을 제공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대하여 부

담감이 증가된다(Ba et al., 2001; Markus, 2001). 이러

한 지식공유 활동의 부담감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활발한 지식공유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소

셜 미디어의 특성상 낮은 신뢰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 제공자들은 암묵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계속적인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

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또한 

초기에는 쉽고 간단한 지식을 전달하였지만,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이 필요해지면서 지식을 정리하

고 전달하는데 부담감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게시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소셜 미디어 환경은 지식제공자들에게 정신적 

압박감을 주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발생시키

는 원인이 되었고, 지식공유 활동은 소셜 네트워크 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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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는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원하지 않는 사회

적 관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사용의 부담감 

등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

며, 사용자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정보탐색, 가능성 

있는 문제해결책의 생성,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환

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들로 정의된다(Lazarus and 

Folkman, 1984).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 중,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변

화시키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소

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현재 환경을 변화시켜 스트레

스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해 발생되는 스트

레스 원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사

용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미디어로의 전환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

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이론적 및 실무적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한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개방

화, 양방향성, 자유로운 피드백을 쉽게 할 수 있는 특

징을 지닌 소셜 미디어 상황에서 소셜 네트워크 스트

레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하였다. 소셜 미디어상

에서 사회적 관계의 부담감, 사용에 대한 부담감, 사

회적 압력,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라는 4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소셜 미디어에 대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방향과 배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기존의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Kaplan and Haenlein, 

2010; Yu. 2010; 송경재, 2010)와는 다르게 소셜 미디

어의 역기능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획기적인 

서비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소셜 미디어

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

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으며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라

는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

지도 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통찰력을 제시한다.

셋째, 그동안의 많은 연구가 지식공유 활동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지식공유 활동이 주는 부담감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식

공유 활동은 조직이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적극

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준다. 하지만 지식을 제공

하는 사람들이 적합한 보상이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

고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

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들의 추후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부정적 

요소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하여 추후 연구자들에

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

셜 미디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식공유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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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가장 큰 자산은 사용자들의 참여와 활동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그들이 소셜 미디어 활

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

셜 미디어 기업들은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는 방안을 통해 높은 지식공유 활동이 일어나게 

한다면 소셜 미디어의 운영과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제공에 따른 포인트 제

공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아바타 등을 제

공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이나 동기부

여방안을 모색하여 지식제공자들이 지식을 제공함에 

있어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가 소셜 미디어 사용

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

다. 현재 소셜 미디어 활동은 무한한 개방성과 다양성 

때문에 사용자들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맞춤화에 대

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증명된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 개념을 활용하여,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

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사용자들의 이탈방지뿐만 아

니라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라도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개인맞춤식 정

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정보가 오가

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는 실시간으로 다양

한 정보가 제공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부

담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이러한 정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대

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의 필터링이 가능한 웹 환경

이나 옵션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

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스스로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웹상에서 공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이러한 정보 유출의 우려감

을 없애기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이 개인에게 족쇄가 

되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즐거

움을 주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

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오프라인 상황보다 

다양한 관계 형성이 용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점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양한 툴이나 옵션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방안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

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소셜 미디어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자기표출과 사회적 상호작용만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도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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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등 다양한 요인이 온라인 환경에서 지식공유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구되어 졌다(Hsu et al., 

2006; Yu, 2010). 추후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

서 지식공유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셜 미디어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세부적인 서비스 이용형태와 이용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마다 사용자들

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다를 것이고, 이용기간

에 따라서도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특정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

로 하거나, 이용기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소셜 네

트워크 스트레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사용 환경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

는 성별이나 연령 등의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

고 모든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고

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집

단 분류를 통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에 대한 더욱더 객관

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4개의 하위변수로 측

정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변수를 이용해 소셜 네트워

크 스트레스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

크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고 추

후 연구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원을 찾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

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LISREL 8.7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간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파악하거나 예측하는데 적합한 

PLS-SEM(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

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하여 규명하였고 소

셜 네트워크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변수들에 대하여 

증명하였으며, 소셜 네트워크 스트레스가 전환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을 통하여 새로운 변수인 소셜 네트워크 스

트레스를 측정하여 소셜 미디어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기존의 소셜 미디어의 장점과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방향에서 벗어나 소셜 미디

어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사용자들의 전환의도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소셜 미디어를 연구하는 연

구자들에게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고, 실무

적 관점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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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수의 측정문항

변 수 측 정 지 표 관 련 연 구

자기노출

SD1 나는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나 글작성을 자주하는 편이다.

김연지와 김칠순(2010)

SD2 나는 나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즐긴다.

SD3
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의 정보와 가치를 알릴 수 
있어서 좋다.

SD4 나는 소셜 미디어에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이다.

SD5
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이나 생각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SI1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과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Chiu et al.(2006)

SI2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한다.

SI3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개인적 친분)들이 있다.

SI4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과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공유 활동

KSB1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지식 공유활동에 자주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Hsu et al.(2007)

KSB2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지식공유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고 생각한다.

KSB3
소셜 미디어에 참여할 때 나는 보통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KSB4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토론할 때 나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편이다.

KSB5
나는 보통 한 가지 주제 보다는 다양한 정보공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KSB6
소셜 미디어에서 한 달에 지식공유를 하는 양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원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SRB1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최환진(2006),
Qian and Scott

(2007)

SRB2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익명의 비방 글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SRB3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SRB4
나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쓴 글이나 사진 등을 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SRB5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결 
되었던 경험이 있다.

사회적 압력

SP1
내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T.C Wild et al.(2006), Block et 
al.(2009) SP2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SP3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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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 정 지 표 관 련 연 구

SP4 나는 주변사람의 영향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

SP5
나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IOP1 나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관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Phelps, D'Souza and Nowak
(2001),

최환진(2006)

IOP2
나는 개인정보 유출 되어 오남용 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IOP3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다.

IOP4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나 
글 등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

IOP5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할 때 개인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

사용의 부담감

BD1
나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시간을 많이 뺏는다고 
생각한다.

최환진(2006)

BD2
나는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방문자 수나 글 내용 등으로 
비교 평가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BD3
나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다.

BD4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다.

소셜 미디어 
전환의도

ISB1
나는 현재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동근과 서승원(2009),
Hirschman(1970),
Kevendy(1995)

ISB2
나는 현재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외에 다른 소셜 미디어
사용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

ISB3
나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나온다면, 현재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그만 둘 생각이 있다.

ISB4
대안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는 더 많은 점이 
있을 것 같다.

ISB5
대안으로 생각하는 소셜 미디어가 더 많은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해 줄 것이다.

ISB6
대안으로 생각하는 소셜 미디어의 서비스가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ISB7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나온다면,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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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Motivational Factors of Social Media 

Switching Behavior: 

Focusing on Social Network Stress

 1)

Hyo-Jun Kim*, Yeong-Woo Lim**, Kee-Young Kwahk***

The use of social media has many advantages such as knowledge sharing, social networking, and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However, it has given rise to various side effects including stress, Which is defined as social network stress 
in this study.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social network stress and investigate its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in social 
media. For this purpose, we present a research model that consists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 network 
stress and test it empirically using LISREL 8.7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knowledge sharing and self-disclosure had positive impact on social network stress,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d social 
media switching behaviors. In conclusion, we discussed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ed its limitations.

Key Words: Social network stress, Social media, Self-disclosure, Social interaction,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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